
Introduction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

이민자 증가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국적을 가진 다

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청

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 중, 고 다문화 학생은 

2013년 55,780명에서 2022년 16만 8천645명으로 201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학생(528만4천명)

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다문화 청

소년의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문화 청

소년이 사회구성으로서 잘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J. Y. Park, 

Chae, & Zhao, 2020).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

와 중요한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을 이루고, 청소년기에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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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삶의 만족도는 성인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C. H. Kim, 

2022). 삶의 만족도는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만 삶의 만족도는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정서적인 행

복감과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

이다. 이는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볼 수 있

다(Y.-M. Kim & Lim, 2013). 특히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

는 사회 및 정서적 행동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Proctor, Linley, & Maltby, 2009). 생활사건의 부정적인 영

향에 대해 보호요인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성인기의 행복에

도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중요하다(Diener, 1994; Mcknight, 

Huebner, & Suldo, 2002).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의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1), 학업 스트레스, 가정과 

사회의 문화 간의 갈등 및 불화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

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Nho, 2000). 특히, 다문

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일반 청소년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청소년기는 발달과업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 학교 및 가족환경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

해 삶의 만족도가 유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다문

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변화 요인 외에도 이중

문화 경험, 사회적 낙인, 차별 경험, 문화 정체성의 혼란 등 

다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하는 독특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삶

의 만족도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

다(Berry, 1997).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 간 전이와 적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사회적 도전이 시기별로 다르게 작

용할 수 있으며, 이는 초기에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거나, 반대로 점차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단면적인 연구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의 변화 궤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접근

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

로 삶의 만족도의 변화 유형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문화적 요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적절한 지

원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삶의 만족도 변화가 단순한 개인차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서 파생되는 복합적인 발달 문제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과 비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감 수준을 비교한 결과, 다

문화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H. Y. Baek & Kang, 2019; H. J. Kim & Park, 

2010).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특성상 성장 과정에서 다양

한 문화를 접하며, 가정과 사회의 문화 간에 서로 다른 문화

적 배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함께 심리적 및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Nho, 

2000). 이에 다문화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

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

양하며, 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요인과 문화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Berry, 1997; Phinney, Horenczyk, 

Liebkind, & Vedder, 2001; Schwartz, Unger, Zamboanga, & 

Szapocznik, 2010). 먼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작

용하는 핵심적인 개인적 요인 중 하나는 우울감이며, 이들

은 다양한 부정적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정서적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차별, 학교폭력과 같

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우울 및 불안, 두려움과 같은 정

서적인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Ahn et al., 2016; Whaley & Francis, 2006). 다문화 청소년은 

차별과 배제, 정체성 혼란 등의 부정적 경험에 노출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보다 빈번

히 경험할 수 있다(Whaley & Francis, 2006). 우울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완화 시켜줄 수 있는 심리적 보호 요인을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 Cohen과 Wills (1985)는 스트레스로 인한 사건

으로 발생하는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만 아니라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

는 스트레스 완충 모델을 통한 내적 보호 요인으로 자아탄

력성을 설명하였다. 자아탄력성은 부정적인 경험을 완화하

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적인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문제해

결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

아지는 경향을 보인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특

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문화적 차

별이나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오는 정서적 문제를 효과적으

로 극복할 수 있으며(Masten, 2001),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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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D. J. Park, 2019)가 보

고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

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자아존중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 자아

존중감이란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긍정적인 삶의 결과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

인의 심리적 요인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현

재뿐만 아니라 미래와 성인기 진입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S. 

R. Lee, Kim, & Yoon, 2015).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높

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질 높은 대인관계, 심리적 안녕감, 

신체적 건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rth, Robins, & Widaman, 2012). 실제 다문화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은 비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Nam & Lee, 2009).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지

속적으로 이중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에 혼

란이 발생할 수 있다. Diener와 Diener (1995)는 자아존중감

이 삶의 만족도를 가장 강력히 예측하는 요인임을 밝히면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보고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잠재계층 

분류에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H. S. Choi, 2022). 이에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 

요인으로 우울,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 요인뿐만 아니라 문

화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다양

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이러한 문화 배경이 다문

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먼저,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중문화 수용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

문화와 타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 간 갈

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자신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적응력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Phinney et al., 2001). 이는 Berry (1997)의 문화적 

적응 이론(Acculturation Model)에 근거하며, Berry는 개인이 

다문화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와 기존 문화를 어떻게 통합하

거나 수용하는지를 네 가지 방식(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로 구분하였다. 이 중 통합은 자문화와 주류문화를 모두 수

용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이중문화 수용태도로 개념

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문화적 스트레

스를 완화하고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

정적으로 작용한다(Phinney et al., 2001; Schwartz et al., 2010). 

선행연구에서도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증가

시키고,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

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A. Y. Jang, Lee, & Hou, 

2024).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양쪽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긍

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정서적 안정감을 형

성하게 되며, 이와 같은 맥락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

어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이해된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

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환경적 토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청소

년은 자신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심리

적 안정감을 높이고 사회적 통합감을 증진시켜 삶의 만족감

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포

용적 환경은 청소년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

우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심리사회적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S. E. Lee와 Choi (2021)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정책

과 사회적 분위기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다고 느낄 때, 더 

큰 소속감과 안정감을 경험하며,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

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소속감은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 자아정체성 형성에도 중

요한 기여를 한다.

다음으로, 국가정체성은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

해 소속감을 갖고, 그 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심리적 정체성으로 다문화 청소년이 그 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국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

으로 여기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형성된다

(Schwartz et al., 2010). 이는 Berry (1997)의 이론에서 주류사

회에 대한 수용과 참여의 태도와 관련되며,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정체성이 높

을수록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S. E. Lee & Choi, 2021). 실제로, 다문화 청

소년이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국가정체성을 가질 

때,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 

et al., 2010). 이와 같이 국가정체성은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

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

여,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이 주류사회의 언어가 능숙

할수록 사회적 관계 형성이 원활해지고, 이로인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rry, 1997). 언어 능력은 다문화 청소년이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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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여, 이는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정체성 형

성에 기여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

은 다문화 청소년의 행복감과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주

요 요인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은 가정의 다문화적 배

경에서 기인하는 여러 상황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화적 특성들

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P. H. Kim & Yoon, 2020).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

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학교 상황이나 부모와의 관계, 친구 관계 등에

서 사회적인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

나는 여러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Seo, 2016).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은 긍정적 감정들이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형성되는 만큼(Fredrickson, 2001), 단일 시점에서 조사되는 

횡단연구로는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 시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횡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H. Y. Baek & Kang, 2019; S. H. Baek, Park, & Chung, 

2018), 이러한 분석은 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를 충분

히 설명하기 어렵다.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므로, 종단적 변화 

궤적에 대한 추적을 통해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삶의 만족도의 변화는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나

타나기보다, 개인의 심리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변화 궤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간의 이질성과 내

적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성장혼합모형

(Growth Mixture Modeling [GMM])을 적용하여 다문화 청

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과정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각 

유형별로 어떠한 개인적･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이질적인 변화 경

로로 이해하고,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천 전략 수

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으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2개의 연구문제가 제시되었다.

연구문제 1

중학교 시기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어떤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및 문화적 요인은 각 삶의 만족도 변

화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

년패널조사(MAPS)의 4-6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응답하지 않은 사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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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제외한 후, 총 1,316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

였다.

다문화 청소년 및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대

상 다문화 청소년은 남자 49.2%, 여자 50.8%로 거의 동수에 

해당하였다. 조사에 응한 어머니의 평균 나이는 41.52세였

으며, 이 중 40-49세 연령대가 전체의 약 절반 이상(59.2%)

을 차지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 2･3년제 졸, 4년

제 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신 국가는 일본 

34.0%, 필리핀 25.5%, 중국(조선족) 18.1% 순으로 나타났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Division n (%)
Children Gender Male 648 (49.2)

Female 668 (50.8)
Mother Mother's age

(n = 1,301)
29 years old or younger 21 (1.6)
30-39 years old 431 (32.8)
40-49 years old 779 (59.2)
50 years old or older 70 (5.3)
M (SD)       41.52 (5.18)

Mother's education
(n = 1,301)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755 (58.0)
2.3 years of graduation 336 (25.5)
4 year graduation 203 (15.4)
Graduate school or higher 7 (.5)

Mother's country of origin
(n = 1,301)

Korea 42 (3.2)
China (Han, other ethnic groups) 90 (6.8)
China (Korean) 238 (18.1)
Vietnam 34 (2.6)
Philippines 335 (25.5)
Japan 448 (34.0)
Thailand 51 (3.9)
Etc 63 (4.8)

Father Father's age
(n = 1,236)

29 years old or younger 1 (.1)
30-39 years old 58 (4.4)
40-49 years old 811 (61.6)
50 years old or older 366 (27.8)
M (SD)       47.14 (4.66)

Father's education
(n = 1,236)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1,021 (82.6)
2.3 years of graduation 84 (6.4)
4 year graduation 121 (9.2)
Graduate school or higher 10 (.8)

Father's country of origin
(n = 1,236)

Korea       1,193 (90.7)
China (Han, other ethnic groups) 2 (.2)
China (Korean) 1 (.1)
Vietnam 2 (.2)
Philippines 5 (.4)
Japan 17 (1.3)
Thailand 16 (1.2)

Family Household income 
(monthly average)

Etc      214.93 (102.3)

Note. N =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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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문화 청소년의 아버지 평균 연령은 47.14세로, 40-49

세가 61.6%를 차지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하, 4년제 

졸, 2･3년제 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신 국

가는 한국이 90.7%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통제 변수로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 수준을 선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먼저 다

문화 청소년의 성별은 더미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부모의 소득수준은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요인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J. Kim, Baek, Lim과 Lee (2010)이 S. Y. Kim 

등 (2006)의 문항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를 들어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

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는게 즐겁다.” 등의 진술이 포함

된다. 응답자는 4점 척도를 기준으로 자신의 동의 정도를 표

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4차년도 기준 .86이었다. 

우울

본 연구에서는 K. S. Lee 등 (2011)의 척도에서 일부 문항(3

개)을 제외하고 재구성한 10문항을 활용하였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함을 나타냈다. 대표 문항

으로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나는 

외롭다.” 등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

는 4차년도 기준으로 .90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N. S. Park과 Oh (1992)

가 사용한 자아개념검사 중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16

개 항목 중 4개 문항을 선택하여 활용한 검사도구를 참고하

여 다문화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

였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re [NYPI], 2022). 예시로

는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등이 포함된다. 응답자는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을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다고 해석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4차년도 기준으로 .81이다.

자아탄력성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en (1996)

이 제안한 도구를 기반으로, S. K. Yoo와 Shim (2002)이 번

역 및 수정 보완한 문항을 J. Kim, Baek, Lim과 lee (2010)가 

수정하여 사용한 항목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대표 문항

으로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구성되며, 

높은 점수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 본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는 4차년도 조사에서 .91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 요인

이중문화 수용태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평가 도

구 중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측

정하였다(NYPI, 2022).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청소년이 한

국 문화와 외국인 부모의 문화 모두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의복, 음악 등의 항목

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예시 항목으로는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등이 포함된다. 응답자는 4

점 평정척도를 통해 응답하며, 높은 점수는 한국 문화에 대

한 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총 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4차년도 내적 신뢰도(Cronbach’s ⍺)는 .73이

었다. 

언어 능력

본 척도는 Portes와 Rumbaut의 CILS (1991-2006)를 참고하

여 NYPI 연구진이 한국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구성한 문항

을 사용하였다(NYPI, 2022). 한국어 능력은 다문화 청소년

들이 한국어와 부모 출신 국가의 언어에 대한 네 가지 역량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항목

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응답하며,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 능력이 뛰어남을 시사한다. 내적 일

치도(Cronbach’s ⍺)는 4차년도 기준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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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체성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척도는 Seong (2001)의 한국

판 사회정체화 측정도구 중 집단개입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아동들의 감정개입 현상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표 문항으로 “누군가 한국을 칭찬

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

이다.” 등의 총 4개 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된 이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나타낸다. 

내적 신뢰도는 4차년도 기준 .82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 척도는 Yang과 Jung (2008)의 척도를 기반으

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

였다(NYPI, 2022). 대표문항은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등이다. 총 5문항은 4

점 평정척도를 기반으로 하며, 높은 점수는 수용적 태도의 

강도를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4차년도 Cronbach’s 

⍺ 기준 .86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

하고, 변화궤적의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기초통계를 

산출하여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SPSS 21.0 (IBM Co., 

Armonk, NY)과 Mplus 8.1 (Muthén & Muthén, 1988-2018)

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으로 평균, 표

준편차, 내적 신뢰도 및 주요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다

음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이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분화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

(Growth Mixture Modeling [GMM])을 적용하였다. 변화 궤

적의 복잡성보다는 이질적인 성장 유형의 존재 여부를 탐색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총 3회의 측정 시점을 기반으로 모

형의 안정성과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잠재집단의 

변화 궤적은 선형 구조로 설정하였다. 이는 시점이 제한된 

자료에서는 고차항을 포함한 궤적 구조가 과적합

(overfitting)을 유발할 수 있고, 모수의 추정 안정성을 저해

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Flora & Curran, 2004;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에 근거한다. 또한, 다문화 청

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비교적 점진적

인 변화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선형 성장 구조가 이론적으

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구분된 잠재집단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한 후 Wilks' Lambda를 통해 시기별 차이의 유의성을 검

토하였다.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다문화 청소년의 삶

의 만족도는 4차년도에 3.22였으나, 5차년도에 3.15, 6차년

도 3.05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아

졌다.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반복측정 결과에 따르

면, 시기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F = 51.77, p < .001).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하위차원별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삶의 만족도의 잠재적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기 위해 계층 

수를 2개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며 모델의 적합

도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AIC, BIC, 샘플 크기 보정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Youth 

Variables 4th 5th 6th F
Life satisfaction 3.22 (.59) 3.15 (.62) 3.05 (.59) 51.77***

Note. N = 1,316.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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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 (SABIC)와 같은 정보 기준 지표와 분류 정확도를 보여

주는 Entropy 지수, 그리고 모형 비교를 위한 LMR 및 BLRT 

검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계층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 지표

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3개에서 4

개 계층으로 확장할 때 감소폭이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3계층 모형이 상대적으로 더 간결하면서도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모든 모형의 

Entropy 수치는 .90 이상으로, 분류의 신뢰도가 높았으며, 

LMR-LRT 및 BLRT 분석 결과 역시 각 계층 수에 대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분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선행 연

구에서는 각 집단이 모집단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

을 차지해야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전체의 5% 

미만인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가 제시되었다(Hong, 2022).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잠재계층 

중 가장 소규모 집단이 5%의 기준에 해당하여, 해당 기준을 

고려해 분석을 3개 계층 모형에서 마무리하였다. 다양한 지

표 분석 결과와 함께 해석의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Table 3
Criteria for Group Classification by Sub-Dimension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in Multicultural Youth

Number 
of class AIC BIC saBIC Entropy

LMR-LRT
p-value BLRT

Class size proportion
1 2 3 4

1 1.00
2 6328.104 6385.687 6350.745 .942 .007 .000 .85 .15
3 1339.387 1396.393 1361.451 .907 .002 .000 .10 .13 .77
4 1108.601 1181.154 1136.683 .923 .002 .000 .05 .10 .74 .11

Note. N = 1,316.   As the number of hierarchies increased, the AIC, BIC, and saBIC values   decreased, and the entropy was all over .90, indicating 
high classification accuracy. The three-layer model was determin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when considering statistical fit and interpretability.

Table 4
The Average and Number of Cases of Group Types by Subdimension of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Youth

Division n (%) 4th 5th 6th
Layer 1. Low-level ascending group 92 (6.99) 2.01 (.35) 2.47 (.68) 2.43 (.56)
Layer 2. High-level declining group 473 (35.94) 3.89 (.17) 3.50 (.55) 3.34 (.56)
Layer 3. Average maintenance type group 751 (57.07) 2.95 (.22) 3.01 (.53) 2.94 (.51)

Note. N = 1,316.

Figure 2. Changes i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by laten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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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3개의 잠재계층을 도출하는 모형이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류된 잠재계층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층 1은 중학교 1

학년 시기에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며 중학교 3학

년 시기까지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저

수준 상승형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계층 2는 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까지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

장 높은 집단으로 ‘고수준 하락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

층 3은 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까지 삶의 

만족도 수준이 평균 추세의 집단으로 ‘평균 유지형 집단’으

로 명명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잠재계층 유형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

인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개인요인을 포함하여 다

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서는 남학생일 경우(B = -.67, 
p < .05) ‘평균 유지형 집단’에 비해 ‘저수준 상승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약 절반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R = 
.51). 반대로 여학생일 경우(B = .33, p < .05), ‘평균 유지형 

집단’에 비해 ‘고수준 하락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 = 1.34).
개인 요인에서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B = 2.74, p < 

.001) ‘평균 유지형 집단’보다 ‘저수준 상승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약 15배 이상 증가시키는 강력한 예측 변수로 확

인되었다(OR = 15.47). 반면 우울이 낮을수록(B = -1.71, p < 
.001), ‘평균 유지형 집단’보다 ‘고수준 하락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약 0.1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R = .18).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B = -.59, p < .05) ‘저수준 상승형 집단’
에 속할 가능성이 약 0.58배 낮고(OR = .58),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B = 1.31, p < .001) ‘고수준 하락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약 3.7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 = 3.71). 
자아탄력성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여, 낮을수록(B = -1.49, p 

< .01) ‘저수준 상승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약 0.23배 낮

고(OR = .23), 높을수록(B = 1.74, p < .001) ‘고수준 하락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약 5.7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 

= 5.70). 문화 관련 요인에서는 국가정체성 수준이 낮은 경

우(B = -.79, p < .01) ‘저수준 상승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약 0.4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OR = .45),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B = .33, p < .05) ‘고수준 하락형 집단’에 속할 가

능성이 약 1.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 = 1.40). 한편, 
소득수준, 이중문화 수용태도, 한국어능력은 삶의 만족도 

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Types Among Multicultural Youth

Variables
Low-level ascending group High-level declining group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General characteristics
  Multicultural youth gender (0 = Male) -.67 (.29)* .51 .33 (.16)* 1.34
  Income level (0 = low income) -.00 (.00)  1.00 .00 (.00) 1.39
Personal factors of multicultural youth
  Melancholy 2.74 (.36)*** 15.47 -1.71 (.19)*** .18
  Self-esteem -.59 (.32) .58 1.31 (.19)*** 3.71
  Ego resilience -1.49 (.44)** .23 1.74 (.23)*** 5.70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81 (.46) 2.26 .37 (.23) 1.45
  National identity -.79 (.23)** .45 .01 (.13) 1.01
  Multicultural acceptance -.07 (.32) .93 .33 (.15)* 1.40
  Korean language ability .11 (.27) 1.12 .04 (.20) 1.04
Note. N = 1,316.   Results based on the average maintenance group. Types of life satisfaction. In predicting the type of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were shown to b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in both the lower and upper groups, and in particular, depression 
showed the greatest influence,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lower group by 15.47 times. Gender, national ident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group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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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

족도 변화궤적, 유형과 각 계층에 미치는 개인 요인을 분석

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시기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중학교 1학년 3.22에서 중학교 2학년 3.15, 중학교 3학년에 

3.05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삶의 만족도는 점차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중, 고등학교 시기 다문화 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을 살펴본 Choi (2022)의 연구에

서도 중학교 시기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패턴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와 다문화 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H. S. Park (202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관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청소년기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 및 정체성 혼란,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것으

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비추어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단기적 혹은 종단적으로 낮아짐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

는 다문화 청소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돕기 위한 

개별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기에 발생

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혼합모형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

로 낮은 ‘저수준 상승형 집단’, 삶의 만족도가 중학교 1학년

부터 중학교 3학까지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삶의 만족도 

‘고수준 하락형 집단’, 그리고 삶의 만족도 중간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평균 유지형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국내 초등학

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삶

의 만족도 추이를 살펴본, S. H. Beak 등 (2018)의 연구에서

는 저수준 무변화집단, 중수준 감소집단, 고수준 전환집단

으로 집단으로 구분되었는데, 본 연구와 일부 비슷한 양상

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수준 무변화 집단

의 경우 평균 차이 없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삶의 만족도 수준이 증가하였고 3

학년 때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졌으나 그 수준은 미미하

였다. 또한 평균 유지형 집단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

족도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중수준 감소

집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양상으

로 나타났다. 고수준 하락형 집단의 경우에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수준 전환 

집단에서도 중학교 시기에는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패턴

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저수준 상

승형’, ‘평균 유지형’, ‘고수준 하락형’이라는 이질적인 변화 

궤적을 보인다는 점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청소년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특정 집단에게는 적절치 않을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유형별로 상이한 욕구와 특성에 기

반한 개입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 지원 정책이 보다 

정교한 대상화와 세분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중학교 시기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잠재계

층 유형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

저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요인인 성별이 남자인 경우, ‘저수

준 상승형 집단’보다 ‘평균 유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

고, ‘평균 유지형 집단’에 비해 ‘고수준 하락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Olsson, McGee, Nada-Raja와 

Williams (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남학생이 여학

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

고하였다. 또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를 더 많이 느끼지만, 이후 변화율에 대해서는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S. Y. Kim & Yoon, 2016), 고등학교 1-3학

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M. Y. 

Jang, 2023)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반면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결과(Sohn, 2023)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정

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적인 요인 측면에서 우울이 높을 경

우, ‘평균 유지형 집단’에 비해 ‘저수준 상승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우울이 낮을 경우, ‘평균 유지형 집단’에 비해 

‘고수준 하락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우울과 같

은 정서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J. S. Lee, Oh, & Kang, 2021)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신 건강 상태가 감소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S. 

J. Park, & Paik, 2021)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개인적 요인으로 나타

났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평균 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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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보다 ‘고수준 하락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An, Lee와 Lim (2013), Sohn (2023)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을 완화시키고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hon (202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적 요인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공

통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난 문화적 요인의 영

향, 특히 국가정체성이 ‘저수준 상승형 집단’을 예측하고, 다

문화수용성이 ‘고수준 하락형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 고유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이는 다

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중적 문화 환경과 관련된 정체성 

혼란이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Yun & Kwon, 2025), 일반 청소년과는 구별된 심

리･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러한 공통성과 

특수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문화적 요인 측면에서는 다문화 수용성과 국가

정체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 수용성이 낮

을 경우, ‘평균 유지형 집단’에 비해 ‘저수준 상승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청소년

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게 되어 삶의 만

족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Phinney 

et al., 2001; Schwartz et al., 2010). 또한 다문화수용성은 긍정

적 자기인식, 사회 적응성과 연결되며 삶의 만족도 높은 고

수준 하락형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이 낮을수록 ‘평균 유지형 집단’에 비해 ‘저수

준 상승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정체성은 다문화청소년의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

시키며 심리사회적 적용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Cha,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 혼란이 높을수

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은 국가정체성이 

낮은 청소년이 ‘저수준 상승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

으로 해석 가능하다.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이라는 문

화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서 지원을 넘어 다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자긍심, 

소속감, 통합적 정체성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문화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이질적인 변화 궤적을 보이며, ‘저수준 상승형 집단’, ‘평균 

유지형 집단’, ‘고수준 하락형 집단’으로 유형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청소년 정책이 모든 집단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움을 시사하며, 유형별 특성과 요

구에 기반한 세분화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저수준 상승형 집단’은 심리적 취약성이 높은 고위

험군으로 분류되며,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례

관리 및 다차원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와 지자

체 차원의 심리정서 고위험군 조기 선별 체계와 연계 서비

스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평균 유지형 집단’은 현재는 안정된 삶의 만족도를 

보이나 향후 저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보편

적 예방 중심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서 점검 프로그램, 심리적 웰빙 

검사 시스템, 정기적인 정체성 탐색 활동 등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고수준 하락형 집단’은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안정군이지만, 점진적 저하가 나타나는 만큼 강점 유지 및 

확장 전략 중심의 성장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리더십 프로그램, 또래 멘토링 활동,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정책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

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수용성과 국가정체성이 

삶의 만족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단순

한 복지 제공을 넘어 다문화 정체성 함양과 문화적 소속감 

증진을 위한 통합적 정책 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이는 현재

의 다문화교육 정책이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기 위해 보다 

실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정책 수준에서의 지원이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면, 실천 

현장에서는 개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맞춘 맞춤

형 개입 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저수준 상승형 집단’은 자

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국가정체성 등에서 전반적인 취약

성을 보이므로, 개별 상담 중심의 정서적 지원, 정체성 통합 

프로그램, 학교-지역 연계 사례관리 체계 등이 실천 현장에

서 마련되어야 한다. ‘평균 유지형 집단’은 예방적 접근이 중

요한 집단으로, 감정 표현 워크숍, 자아탐색 캠프, 또래 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보편적 정서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적이다. 

특히, 중학교 진입 시점과 같은 발달 전환기에 맞춘 심리 정

서 예방 활동이 필요하며, 상담 연계와 활동 프로그램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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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연동되는 실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고수준 하

락형 집단’의 경우, 자아탄력성과 다문화수용성 등 강점 요

소를 긍정적 자기 정체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 전략

이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참여 등을 통해 강점을 사회적 자산으로 확장할 수 있

는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또한, 실천 현장에서는 다문화 청

소년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감수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

며, 교사, 상담사, 지역사회 활동가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과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

를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이 삶에 대

해 느끼는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구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에 

작용하는 정서･인지･환경적 요소 등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심리사회적인 변

인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는 등 추가적인 변인을 포함한 모

형 검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4차년도∼6차년도)의 자료

만을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과 

그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중학교 이후 시기에 대

한 변화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

는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장기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

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가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

업 부담 증가, 진로 고민, 사회적 기대 등의 고등학교 특성들

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 

탐색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증

가함에 따라(Sohn, 2023),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유형을 분류하고,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각 집단에 맞춘 차별

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먼저, ‘저수준 상승형 집

단’의 경우 우울을 완화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심

리적 지원이 필요하며, ‘고수준 하락형 집단’의 다문화 청소

년들은 긍정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 요구된다. 또한, ‘평균 유지형 집단’의 다문화 청소년들

은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

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

형 중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

를 할 수 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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